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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처 후암교회 청년부 문서선교팀: Coram Deo

기 도 회 김태영 목사

찬 양 과 함께Shem

대표 기도 정혜진 자매

성경 봉독 다같이

말씀 선포 박현선 선교사님

기 도 회 다같이

봉 헌 송 다같이

축 도 김태영 목사

광 고 문정환 형제

축하 순서 신민경 자매

청년부를 섬기는 사람들

지도 김태영 목사 부장 이혁주 장로

회장 이수연 자매 부회장 문정환 형제

예배를 섬기는 사람들
대표 기도 및 봉사순

월 일11 18 원서희 자매 박문영 자매순

월 일11 25 정혜진 자매 이승환 형제순

월 일12 02 이윤경 자매 이주호 형제순

월 일12 09 이승환 형제 정혜진 자매순

과 함께 배우는 새로운 찬양Shem !

모임시간 안내

♪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시 청년부실2 /

♪ 청년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시 청년부 교사실4 /

♪ 찬양팀 모임 토요일 오전 시 청년부실10 /

♪ 문서팀 모임 토요일 오후 시 청년부실5 /

♪ 예람 모임F.C 토요일 오전 시간은 때에 따라( )

♪ 선교팀 모임G.S 수요일 오후 시 분8 30

문정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광고들!

년 총회를 공고합니다1. 2008 .

일시 년 월 일: 2007 12 2

장소 청년부실:

시간 시: 2

오늘은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2. G.S .

오늘은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신 박현선 선교3.

사님이 설교해 주셨습니다.

예배 후에 기 기까지 잠시 청년부실에서4. 12 -15

모이겠습니다.

순장님들 순장보고서 필히 작성하여 내주세5. ~

요.

주보를 만드는 사람들

팀장 안미옥:

팀원 이주호 전은영 최나영 송경욱 윤민홍 선한용 박희덕: , , , , , ,

문서 선교팀 커뮤니티

www.coram.kr

이제 쉽고 편하게 코람닷케이알! ~



카자흐스탄에 대하여

위치 중앙아시아 북부:

수도 아스타나: (Astana)

언어 카자흐어:

기후 대륙성기후 현재 날씨: [ ]

종교 이슬람교 러시아정교: 47%, 44%

면적 만: 272 4900㎢

전화 카자흐스탄 국제번호:

영적전쟁< >
얼마 전에 집 앞 공터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 모든

주민들이 음식을 나누며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.
라의 휴일도 아니고 누구의 기념일도 아닌 것 같았,
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런 자리를 마련.
한 것을 보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
있었다.

음식을 먹기 전에 한 무슬림 전도자가 손을 들고
아랍어로 된 기도와 찬양을 하였다 그것을 바라보.
고 있었던 나에게 사람들은 이웃으로서 자리를 함께
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 자리를 함.
께 할 수 없음을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다.

만화로 보는 묵상

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사람 아자! !

카자흐스탄에 대하여
그리고 며칠 후에 벽 하나를 두고 옆집에 사는 카

작인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모임을 인도했던 무.
슬림 전도자였다 그는 집 구경을 해도 되는지 물었.
고 구경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나에게 말했다, .

이 집에서 얼마나 살 겁니까“ ?”
한국으로 언제 돌아 갈 겁니까“ ?”
당신의 집이 나에게 필요한데 팔 생각은“
없습니까?”
내 집과 당신의 집을 헐어서 처소를 만들려고“
하는데....”
일 년 후에 나에게 꼭 팔아주십시오“ ”

그가 돌아간 후 혼자 곰곰이 다음과 같이 생각해
보았다 그는 독실한 모슬렘 전도자로서 이 마을에. ‘
무슬림 처소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,
내가 사는 집이 필요한 거고 아마도 내가 빨리 다른,
곳으로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,
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.

내 집 벽을 통해 하루 번 들려오는 그의 기도소리5
는 하루 빨리 내가 집을 비워주기를 바라는 울부짖음
일지도 모른다 오늘 새벽도 나는 그의 기도소리 때문.‘
에 잠을 깨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. .
하나님 차라리 제가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“ ,

까 저 소리 정말 지겹습니다 잠만이라도 좀 편히? .
잘 수 없을까요 왜 이곳에 저를 두셨습니까? ?”

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었다 네가 신앙. ‘
생활 하러 왔냐 복음 전하러 왔지 너도 그들이 기? ,
도할 때 기도해라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카자흐스탄,
이니라.

추정관 카작 선교사-


